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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성요 청장, 「2026 새만금 대토론회」 서 
“대전환의 시대, 새만금에는 큰 기회” 

AI·에너지·국토공간 대전환 시대,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 강조

□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10월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

「2026년 새만금 대토론회」에 참석해 AI·에너지·국토공간 대전환

시대,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.

ㅇ 최근 새만금은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이어지며 산업·

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. 대규모 부지와 재생에너지 등

청정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AI·로봇·수소 등 미래산업의 투자처로

주목받으며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.

□ 이날 축사에서 문성요 청장은 “AI·에너지·국토공간 대전환은 새만

금에 큰 기회”라며, “새만금 전역을 하나의 피지컬 AI 거점으로 발전

시켜 제조·물류·도시 곳곳에 AI·로봇을 적용하고, 재생에너지와 그린

수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·산업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ㅇ 이어 “현대차그룹의 투자가 후속 투자와 성공사례로 이어져 새만

금이 지방 주도 성장의 대표모델로 거듭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□ 문성요 청장은 “소통이 속도를 만들고, 속도가 성과를 만들어낸

다”며 “관계기관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협력

하는 것이 새만금의 성과를 앞당기는 데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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